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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7월 13일 대통령 발언록

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 위원 임명장 수여식

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일을 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생각해 보면 우리가 

이 일을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늦어도 보통 늦은 것이 

아닙니다. 해방된 지 61주년 되는 시점에 와서야 비로소 시작했다는 것에 

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. 

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

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. 이 일을 못하고 덮어 버리고 넘어간다고 

생각하면, 얼마나 억울하겠는지. 지난 날 일들을 들춰서 누구를 모욕주고, 

누구에게 욕하고, 그러자는 뜻은 아닙니다. 좀 곤란해지는 사람이 없지는 

않겠지만,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바꿔가야 할 가치와 역사에 맞지 않는 과

거의 역사가 있습니다. 그것을 대체로 평가를 다 해주고, 해결할 수 있는 

문제들, 처리해야 할 문제들을  처리하고 넘어가야 비로소 우리가 건설하

려고 하는 미래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

나는 이 일을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일은 꼭 

필요한 일이고, 늦었지만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.

 

늦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안정하고, 미흡한 일이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. 

최선을 다해서 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. 앞으로 어려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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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이 많이 예상되긴 하지만, 입법을 만들 때 그런 정신으로 힘을 모아 나

가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

어려운 일 맡아줘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. 임명되신 위원님들 한 분 

한 분 그 자격들을 살펴보면서 참 기쁘게 생각했습니다. 오래 지난 일인데 

젊은 분들이 꾸준히 연구를 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가지고 있

다는 것 자체가, 그래도 우리 한국이 민족정기가 살아있어서 그렇다고 생

각 들게 됐습니다. 

그 동안 과거사 진행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해 온 분들께 다시 한 번 

존경의 뜻을 표합니다. 글로만 연구하고 끝낼 줄 알았는데 실질적인 일을 

하실 수 있게끔 되니 더욱 감사한 일입니다. 어떻게 생각해 보면 보람 있

는 일 아닌가요? 꼭 성공해 주길 바랍니다. 어쨌든 참여정부 시기에 이 일

을 착수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뜻 깊게 생각되고 영광스럽습니다. 제

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
